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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성어 ⑬

서린 뿌리와 얼크러진 마디라는 뜻

으로, 얼크러져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의 비유.

후한(後漢) 6대 황제인 안제(安

帝:106~125)때의 일이다. 안제가 13세

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모후(母后)

인 태후(太后)가 수렴청정(垂簾廳政)

을 하고 태후의 오빠인 등즐(鄧騭)이 

대장군이 되어 병권을 장악했다.

그 무렵, 서북 변경은 티베트계(系) 

유목민족인 강족(羌族)의 침략이 잦았

다. 그러나 등즐은 국비 부족을 이유로 

양주(凉州:감숙성)를 포기하려고 했

다. 그러자 낭중(郎中) 벼슬에 있는 우

허(虞詡)가 반대하고 나섰다.

룕함곡관(函谷關)의 서쪽은 장군을 

내고 동쪽은 재상을 낸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양주는 많은 열사와 무인을 

배출한 곳인데 그런 땅을 강족에게 내

준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룖

중신들도 모두 우허와 뜻을 같이했

다. 이때부터 우허를 미워하는 등즐은 

때마침 조가현(朝歌縣:안휘성 내)의 

현령이 비적(匪賊)에게 살해되자 우허

를 후임으로 정하고 비적 토벌을 명했

다. 친구들이 모여 걱정했으나 우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룕룏서린 뿌리와 얼크러진 마디[盤根

錯節]룑에 부딪쳐 보지 않고서야 어찌 

칼날의 예리함을 알 수 있겠는가.룖

현지에 도착한 우허는 우선 전과자

들을 모아 적진에 침투시킨 다음 갖가

지 계책으로 비적을 토벌했다고 한다.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약력-

굛개인전 4회, 초대그룹전 250회

굛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

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굛영남미술협회 회장 

굛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由江 權丞世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재상

(대신)을 비꼬아 이르는 말.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玄宗)을 도

와 당대 최성기(唐代 最盛期)인 룏개

원(開元)의 치(治)룑을 연 대신은 요숭

(姚崇)이었다.

개원 2년(713), 현종이 망국의 근원

인 사치를 추방하기 위해 문무백관의 

호사스런 비단 관복을 정전(正殿) 앞

에 쌓아 놓고 불사른 일을 비롯, 조세

와 부역을 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

이고, 형벌 제도를 바로잡아 억울한 죄

인을 없애고, 농병(農兵)제도를 모병

(募兵)제도로 고친 것도 모두 요숭의 

진언에 따른 개혁이었다.

이처럼 요숭은 백성들의 안녕을 꾀

하는 일이 곧 나라 번영의 지름길이라 

믿고 늘 이 원칙을 관철하는데 힘썼다. 

특히 정무재결(政務裁決)에 있어서의 

신속적확(迅速的確)함에는 그 어느 재

상(宰相:大臣)도 요숭을 따르지 못했

는데 당시 황문감(黃門監:환관 감독부

서의 으뜸 벼슬)인 노회신(盧懷愼)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회신은 청렴 결백하고 근면한 사

람이었으나 휴가중인 요숭의 직무를 

10여일간 대행할 때 요숭처럼 신속히 

재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무를 크게 

정체시키고 말았다. 이 때 자신이 요숭

에게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

한 노회신은 이후 매사를 요숭하게 상

의한 다음에야 처리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회신을 가리켜 룏자리만 차

지하고 회식이나 하는 무능한 대신(伴

食宰相)룑이라고 냉평(冷評)했다.

반식재상(伴食宰相)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

나, 농경이 모든 산업과 생활의 근간이었

고 자연과 더 밀착해서 살던 옛날 사람들

이, 빌딩의 숲 속에서 계절을 잊고 사는 

현대인보다 더 봄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은 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에 조바심을 주며, 다가오는 듯하다가는 

물러가고, 물러가는 듯하다가는 다시 다

가와서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을 몹시 초

조하게 합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지나가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에, 아! 이제 봄이구나 했

더니, 웬걸! 갑자기 전국을 다시 꽁꽁 얼

어붙게 하는 추위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

려서 봄은 영영 오지 않을 듯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바심 속에서도 봄이 

오고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겨우

내 함께 봄을 기다려 오던 우리집 동백 

꽃망울이 터질듯 부풀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동백나무는 동남 아시

아의 난대 지방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

록 교목이며, 우리나라에는 남해안 지방

과 남쪽 도서 지방에 자생하고 있고, 특히 

오동도의 울창한 동백숲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좀더 따뜻한 일

본에도 동백이 있으며, 그들도 동백을 매

우 사랑하는데, 일본말로 동백을룑쓰바끼룑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동백의 개량 

품종을 만들어서 애완했는데 무려200여 

가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품종은 

일본에서 개량 육성한 것들입니다.

유럽으로는 약 200년 전에 건너 갔으

며, 서구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

고, 특히 1800년 후반기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룗알렉산더 뒤마(Aiexandre Dumas;프

랑스의 소설가, 극작가)룘의 소설 춘희에 

등장함으로써 동백은 한층 더 인기를 끌

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 속에서도 타는 듯 붉게 피는 동백꽃

은 모두가 좋아하는 봄꽃이지만, 특히 시인 

묵객들은 더욱 이 꽃을 좋아해서 동백을 

그림으로, 글로, 시로 나타내어 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원(田園)을 도연명이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세 전원시인의 

으뜸은 아무래도 신석정씨라고 생각합니

다.

한국4대 선사(禪師)중 한 분이신 동대 

박하영씨의 제자이기도 한 신석정씨의 

동백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오동도엘 가서
오동도엘

갈거나!오동도엘

가서

숱하게 핀

동백꽃 옷음소리

들을거나!

시나대 숲을 돌아가면

시나대보다 높은

바다가 일렁이고

일렁이는 바다로

노을 비낀 속에

동백꽃 떨어지는 소릴 들을거나!

오동도엘

가서

동백꽃보다

진하게 피맺힌

가슴을 열어 볼거나.

이 시 외에도 동백꽃을 우리 가슴에 깊

게 심어준 것은, 한때 크게 유행했던 가

수 이미자씨의 동백 아가씨룑라는 노래였

을지도 모릅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 이름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이 애절한 노래는 모르는 이가 별로 없

고, 이 노래만큼이나 동백도 또한 잘 알고 

많이 사랑받는 꽃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백은 교목성 나무이고, 큰 나무는 그 

키가 5~8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꽃은 3-4월에 피고, 원래는 꽃잎이 다

섯 장인 홑꽃이 기본이나 지금은 개량된 

겹꽃이 더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약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므로, 산성 토

양이 대부부인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나무

를 태운 재를 주거나 석회를 주어서 토양

의 산도(酸度)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의 형성은 7~8월에 이루어지므로 

꽃이 필 만큼 크게 자란 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고, 여름철에는 마르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물을 충분히 주어

야 합니다.

비료로는 깻묵 등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꽃에는 밀선이 잘 발달되어서 꿀이 많

고, 진하고 아름다운 꽃색은, 이른봄 삭

막한 겨울 풍경만 보아 오던 사람들 가슴

에 보석보다 더 곱

고 아름다운 정감

을 일깨워 줍니다.

눈 속에 피는, 피

보다도 더 진한, 동

백꽃이 지기 전에 

파도 소리 출렁이

는 오동도에 가서, 

그 정열의 꽃을 구

경했으면 좋으련만. 생활이 우리를 얽어

매기에 화분에 핀 동백꽃이라도 보고, 이 

한 송이 동백 속에 무한한 자연의 뜻을 읽

을까 합니다.

동백꽃에는 애절한 다음과 같은 이야

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포악한 임금님이 있었

습니다. 그 임금님에게는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세

자로 삼아야 할 터인데도 욕심 많은 왕은 

아무에게도 왕 자리를 물려 주지 않고 천

년 만년 자기 혼자 왕 노롯을 하려고 기

회만 있으면 동생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

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은 이 일을 알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몰래 딴 곳에 숨겨두

고, 양자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동생집에 달려가서 양자 

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동생이 진짜 아들을 몰래 

숨겨 두었다는 말을 듣고, 기어이 아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왕을 속였다는 벌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룕두 왕자는 

가짜다.룖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바라는 동생은 

아무 생각없이 왕이 시킨 대로, 룕두 왕자

는 가짜다.룖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칼을 주며, 룕두 가짜 왕

자를 네 손으로 죽여라!룖라고 했습니다.

칼을 받아든 동생은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만 그 칼로 자기 가슴

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피를 흘리고 죽자 두 왕자들은 

두 마리 새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갔고, 

그 날개 소리가 점점 커져서 천둥 소리로 

변하더니,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져 궁

궐은 쑥밭이 되고 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큰 동백나무

로 변했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두 마리 새는 다시 내려

와 동백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새가 바로 동박새입니다.

동박새는 백안작(白眼雀)이라고도 하

며, 등은 녹색이고 날개와 꽁지는 녹갈색

이며 배는 횐색인 참새보다 약간 작은 새

입니다.

눈의 둘레가 은백색인 것이 특색이며, 

울음 소리가 아름다우며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하는 텃새로서, 산기슭이나 잡목림에 

삽니다.

 

 ▣ 靑南  權 寧 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동백나무(冬栢)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⑩

이달의 詩

權五學
(韓民族源流問題硏究所長)

白頭山 天池에서

신간안내

반근착절(盤根錯節)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작곡가이자 성악

가인 소천(笑泉) 권태호(權泰浩) 선생을 

재조명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음악인을 위한 창

작공간으로 활용될 안동지역 최초의 음

악관이 최근 개관하였다.

안동시 관광단지로(성곡동) 안동문화

관광단지내 연 면적 1,527평방m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소천 권태호 음악

관은 다목적 강당, 연습실, 전시실, 교육

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천 권태호 선생은 1903년 9월 16일 

안동시 법상동(법석골)에서 태어나 어려

서부터 선교사 인로절(R.L.Winn)의 부

인에게 다년간 서양음악을 배우고 익혔

으며 안동교회에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

하였다. 그는 20세 되던 해에 경북 청송

의 윤옥선(尹玉璇)여사와 결혼하였다. 

21∼24세 동안 그는 일본의 도쿄에서 

고학하며 한국인 최초로 니혼(日本)음악

학교에 합격하였으며 25세에 대구와 서

울에서 한국인 최초의 국내 독창회를 개

최하였다. 그는 그당시 독일가곡을 최초

로 소개하였으며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

태(당시 23세)가 찬조출연(첼로 연주)을 

하였다. 

그의 나이 35세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

가며 수많은 독창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27세에 개최한 도쿄 청년회관에서의 독

창회는 한국인 최초의 무대로 그 무대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일본의 음악잡

지에서 룏입에서 불이 나온다룑라고 평해

질 만큼 명테너로 평가 받았다.

36세에 모교 니혼음악학교의 교수로 

초빙 받아 다시 도일(渡日)하였고 41세

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 42∼46세에 광복 

이후 대구로 이주하여 룏대구음악학원룑을 

개설하고 <국민가요집>을 발간하였다. 

49∼63세에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하였고 

64∼68세에 안동으로 귀향하여 룕권태호

음악연구소룖를 개설하였다. 1972년 2월 

29일 그의 나이 69세에 안동시 도산면 선

양리에서 영면하였다.

그가 작곡한 곡으로는 동요인 룏봄나

들이룑, 룏조선아기노래룑와 룏조선아들행진

곡룑, 룏사향가룑, 룏승리의 노래룑 등 군가를 

작곡하였으며 그 외 자라나는 학생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꿈과 기상을 

표현하고자 교가 작곡으로 대구삼덕초

등교을 비롯하여 안지, 대봉, 신암, 안동

중, 대구여중, 신라중, 안동농고, 대구고, 

능인고, 경명여고 등 교가, 군가, 동요를 

합쳐서 114곡의 작품을 남겨 우리나라의 

음악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이 음악관 김유리 공연기획실장은 룕시

민을 위하여 이곳에서 잦은 음악회를 열

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룖며 안타까워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소천(笑泉) 권태호(權泰浩) 음악관 개관

소천 권태호음악관 현판과 소천선생 입상 권태호음악관 (안동시 관광단지로 문화관광단지)

우리발명동우인회 회장, 공인회계사 

권경채(82. 33世. 추밀공파)씨가 도서출

판 영성네트워크(刊)으로 룏돈돈돈돈 사

라지기 전에 자바라룑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창조경제지침서로써 발명연구

가와 예비 발명연구가 여러분들에게 가

장 빠른 룕성공룖 발명의 길잡이가 되어 드

리려고 하는데 최대의 목적과 최고의 목

표를 두었으며 발명특허 특강 및 성공사

업 IDEA 개발방법을 묶어 펴냈다. 

이에 저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분들

에게 이 저서가 창의력에 의한 상품 발

명으로 발전해 가는데 길잡이 역할의 지

침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

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으며 이 책을 몇 

번만 정독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

절로 발명연구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

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또한 이 도서

는 남녀 청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인생 2

모작 세대에 들어선 실버세대들에게도 

그동안 축적하셨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이라는 은퇴가 없는 직업을 

찾아드리는데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

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권경채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

과를 졸업하고 발명연구에 40여년을 투

신해 아이디어의 창안 및 상품화 방법

에 대한 출장 강연과 인터넷신문 룏발명

과 발견뉴스룑 경영총괄고문, 공인회계사 

45년간, 그리고 언제나 풍족하게 베풀 수 

없었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광회에 20

여년 헌신하기도 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권경채 회장

 룗당신의 돈 사라지기 전에 자바라룘

윤태희(74 권태강검교공파종회장 부

인)씨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 한국매죽

헌서화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매죽헌서

예대전에서 특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일한 

전국대회로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

왕과 많은 혁혁한 공헌을 하신 매죽헌성

삼문 선생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7월 7일부터 15

일 까지 전국에서 출품한 작품 중 특선

을 받은 씨는 수상소감으로 룕서예 15여

년 수업 중 가장 큰 영광이며 이날이 있

기까지 대가(大家)인 오선영 스승의 사

사를 계속 받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룖

고 말했다.

 <권범준 기자>

월소(月沼) 윤태희씨

한국매죽헌(梅竹軒)서예대전 特選

보고파 그리운 정 십 년을 기다려서

태고의 그 신비를 오늘에 만나 보니

파란 빛 하늘과 天池 웃으면서 맞아준다

웅장한 그 위용에 마음이 숙연하고

광야서 이는 바람 가슴이 서늘하며

白山의 하늘 못에서 새 기운이 솟아난다

이제야 돌아보니 지난날이 헛되어서

늦으나 우리 얼을 나날이 서원하니

아득한 民族源流가 어디인가 생각난다.

                                             (2014. 8. 29)




